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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advanced countries are accelerating the competition in the development of hypersonic weapons. 
North Korea is on the verge of building a new submarine equipped with a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A series of new guided missiles tests have continued due to 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Republic of Korea is planning to boost its military capabilities, which involves the 
development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light aircraft carriers, and new guided missiles. The northeast 
Asian region continues to be tense amid military rivalr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Accordingly, these countries’ competition to develop weapons is also 
at the world’s highest level.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functioning of a hypersonic weapons system 
conduct a technical analysis of its components. In addition, we analyze the direction of military development 
that the Korean military wants to pursue through the recently announced mid-term defense plan. We conclude 
by highlighting the technical limitation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to overcome the development of 
hypersonic weapons.

초초    록록

  주요 선진국들은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에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 건조를 눈앞에 두고 있고,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경 항공모함, 신형 미사일 개발 
등 다양한 전력 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 아시아 지역은 한국을 비롯하여, 북한, 미국, 중국, 러
시아, 일본이 군사적 경쟁 속에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
들의 무기체계 개발 경쟁도 전 세계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이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체계가 왜 필요한지 기술적 분석을 통
해 그 의미를 알아보고, 한국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군사력 발전 방향을 분석해 본다.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기술적 한계와 추진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Key Words : Hypersonic Weapon(극초음속 무기체계), Hypersonic Glide Vehicle(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Hypersonic Cruise Missile(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Game Changer(게임 체인저),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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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서        론론   최근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세계 각국의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 

중임을 알 수 있고, 한반도의 정세는 대형급 잠수함 

개발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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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탄두 재돌입 발사체가 장착된 신형 대륙간 탄

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1]. 동일한 시

기,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우리 국방

과학기술의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며, 어떠한 

안보 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

력을 갖췄다”고 하였다[2-4]. 이어서, 청와대 국가 안

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

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2차장은 “사거리 제한 폐지

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감대가 미국과 

형성돼 있다는 뜻” 이라고 부연 설명했다[5, 6]. 

  한편 국방부 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2020. 8. 6.) 축사에서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

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등의 기술 개발

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 시켜 나갈 것” 

이라고 말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언급했다[7]. 이

와 같이, 우리 군은 장거리, 고속 공격 능력을 갖춘 미

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비행체의 속도가 빨라져서 음속을 돌파하면 비행체 

주변의 공기 흐름은 초음속(supersonic) 흐름이 된다. 

초음속 흐름이 물체와 접촉되면 충격파(shock wave)

가 발생하고 충격파 전후로 공기의 압력, 온도와 밀도 

등 물리적 특성이 변화하게 된다. 초음속 흐름이 더욱 

빨라지게 되면 공기 흐름과 열역학적 화학 반응 사이

의 에너지 전달 관계가 중요한 항목이 되고 초음속 선

형 이론 가정이 깨지는 속도 영역에 도달하게 되며 비

열비(specific heat ratio)가 더 이상 상수(constant)가 

아니게 된다. 비행체의 경우 Mach 5 이상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이러한 속도 영역을 극초음속 

(hypersonic) 영역이라 한다. 극초음속 영역에서는 공

력가열(aerodynamic heating)이 비행 물리학에서 지

배적인 현상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새로운 무기체

계와 관련하여 적용되고 있는 최첨단 기술에 대해 살

펴보고 관련 기술 동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

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주요 선진

국들의 미사일 개발 경쟁 배경과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개발 현황,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술 동향 및 개발 동

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3장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 정세를 바탕으로 각국의 2030년대 군사력 방향

을 분석한 후, 극초음속 무기체계에 집중하는 이유와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기술적 제한 사항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군사력 

발전방향과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 계획에 대해 자세

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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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극극초초음음속속  무무기기체체계계의의  개개발발  경경쟁쟁
  최대 군사 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이 극초음속 무

기체계 개발에 경쟁을 가속화 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에 비해 낮은 고도로 대기권 내외를 비행하면서 회피 

기동이 가능한 극초음속 무기체계는 현재 기술로는 방

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차세대 게임 체인

저(game changer)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미래 전쟁

은 극초음속 무기체계를 가진 나라의 일방적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한다[8]. 2020년, 한반도 주

변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북한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잠재 국가로 지목되고 있

고, 미국, 중국,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한 데 

이어 차세대 무기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

다. 여기에 일본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한반도 주변국이 끝없는 미사일 속도 경쟁을 벌이

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무기체계를 미국

보다 먼저 실전 배치하는 등 앞서가는 양상이기 때문

에 서둘러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9년 

12월 Avangard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또 다른 극초음속 미사일 Kinzhal

도 이미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러시아는 

함정에 탑재되며 최대 속도가 Mach 5~8에 달하는 

Zircon도 실전 배치 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DF-17

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밖에 인도, 일본, 프랑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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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등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인도는 

2017년에 실전 배치한 Brahmos-Ⅱ 극초음속 순항미

사일을 앞으로 Mach 10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일본은 

2019년부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계획을 추진 중이며, 

2026년에 Block-I 극초음속 미사일을, 2033년에 

Block-II 극초음속 미사일을 각각 실전에 배치할 계획

이다. 프랑스는 V-max 계획에 따라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오는 2022년 실전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도 Mach 5~6 극초음속 풍동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Mach 11의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9, 10].

   우리 군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

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장사점 및 극초음속 미사

일 개발도 더욱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3대 핵

우산 전력으로 손꼽히는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군은 이들 최첨단 전략 미

사일 무기를 2026년 실전 배치할 차세대 전투기에 장

착할 계획이다[11-13].

22..11..22  대대공공  방방어어를를  위위한한  극극초초음음속속  무무기기체체계계
  2016년 한국은 대공 방어 전력에 큰 결심을 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배치 승인이다. THAAD의  비행 속

도는 최대 Mach 8 수준이고, PAC-3는 Mach 4~5, 

천궁은 Mach 4, 해군의 SM-2는 Mach 3.5 수준이다. 

일반적인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속도가 Mach 5~8 수

준임을 비교할 때, 새로운 개념의 방어 자산이 필요하

다. 중국의 DF-17은 Mach 10 수준이고, 러시아의 

Zircon은 Mach 8 수준으로 발표되었다. 심지어 러시

아의 Avangard는 최대 Mach 27이라고 발표되었다. 

기존의 대공 미사일은 항공기나 아음속 순항 미사일을 

주요 표적으로 했기 때문에, Mach 4 수준으로 개발되

었으며, THAAD의 경우,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목적으

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Mach 8 수준으로 개발된 것이

다. 미국은 일본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Mach 15를 목

표로 SM-3 Block-2A를 개발 중에 있다. 이것이 수평 

회피 비행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2..22  극극초초음음속속  무무기기체체계계의의  개개발발  현현황황
  몇몇 국가가 Mach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중이지만, 실제로 작전에 투입

되었는지 확인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체

계에는 두 가지 주요 범주가 있다[14].

•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hypersonic glide vehicle) 

: 로켓에서 발사된 뒤 목표물로 활공 비행하여 접근

한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로켓 부스터와 결합될 

때, 결과적인 무기 시스템은 극초음속 부스팅-활공 

(boosting-gliding) 무기체계라고 불린다. 

• 극초음속 순항미사일(HCM; hypersonic cruise missile) 

: 로켓에서 발사된 뒤 고속 공기흡입식(air 

breathing) 엔진에 의해 추진된다.

PPrrooggrraamm
OOrrggaannii--

zzaattiioonn

FFYY22002200

((MM$$))

FFYY22002211

((MM$$))
RReemmaarrkk

CPS Navy 512 1,008 IOC in 2028

LRHW Army 404 801 FT ~ 2023

ARRW
Air 

Force
286 382 FT ~ 2022

HCSW DARPA 290 0
Cancelled in 

2020

TBG DARPA 152 117
Testing ~ 

2021

OpFires DARPA 50 40 *1

HAWC DARPA 20 7 *2

*1 : Testing through at least 2021; transitions to

     weapon system integration planning and design

     in 2021

*2 : Complete flight tests in 2020; final program

     reviews in 2021

TTaabbllee  11 U.S. hypersonic weapons programs

22..22..11  미미국국
  미국은 2000년대 초부터 기존의 재래식 글로벌 신

속 타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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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 왔으며,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로 인한 전략적 위협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반접근/지역 거부(A2/AD; anti 

acess/anti denial) 전략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기술로

서 극초음속 기술을 언급함으로써 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15].  

  미국 국방 연구원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30년

까지 극초음속 기술 발전에 필요한 시험 시설 48개와 

모바일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평양 미사일 발사

장에서 실시된 비행시험에서 HGV를 성공적으로 테스

트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Table 1과 같은 주요 공격형 극초음속 무기와 극초음

속 기술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16, 17].

 

22..22..22  러러시시아아
  러시아는 2001년 미국의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 

규제 조약 탈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 노력을 가속

화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3월 1일 러시아 

연방의회 연설에서 푸틴은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적 

ABM(anti-ballistic missile) 협정 탈퇴 이후 첨단 장

비와 무기 개발에 집중해 왔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극복하기 위해 완벽하고 매우 효과적이지만, 가격이 

저렴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언급된 러시아의 극초음속 개

발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Avangard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발사되는 극초음

속 HGV로, 사실상 무제한적인 사정거리를 가진다.   

2011년과 2019년 사이에 실패와 성공이 혼재한 다수

의 시험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8]. 둘

째, Zircon은 Mach 6~8 사이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

는 함정발사 HCM이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12월

에 성공적인 Zircon 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2023년에 실전 운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

째, MIG-31에서 발사되는 Kinzhal은 널리 알려진 단

거리 지대지 미사일 Iskander를 개조하여 공대지 미사

일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9년 12월 24일 국방부 회의에서 “대륙간 극초음

속 무기는 고사하고 러시아 외에 극초음속 무기를 보

유한 국가는 없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를 따라 

잡으려고 하는 독특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그 주에 Avangard로 무장한 첫 미사일 

연대가 전투 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19, 20].

22..22..33  중중국국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지속적으로 A2/AD 전

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이 요구되고 있

다. 둘째,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무대에서 미국과 미국

의 연합 자산을 겨냥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 및 대응 

체계 구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극초음

속 무기 개발과 같은 특정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16].

   일부 분석가들은 A2/AD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이 

재래식 무장 HGV와 DF-21 및 DF-26 탄도미사일을 

결합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 중국은 

2014년부터 최소 9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비행체의 

시험을 실시했으며, 시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은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은 또한 미국 본토를 타격

할 수 있는 핵무기가 탑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

발 중인 연합 전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핵을 탑

재한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의 함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프로토타입(prototype) 

명칭은 2014년 WU-14로 그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했

다. 그 후 중국은 DF-ZF라는 명칭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개발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 3월 그리핀(Michael Griffin) 연구/

공학 국방 차관은 중국이 미국보다 20배나 많은 극초

음속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21].

  2019년 10월 1일, 중국 인민 해방군은 베이징 퍼레

이드에서 Fig. 1과 같은 DF-17을 공개하였다[22]. 

DF-17은 HGV를 장착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이다.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에 DF-17

의 비행시험을 최소 9회 실시했다. DF-17은 고체 연

료를 사용하며, 길이는 약 11 m이고, 무게는 약 15  

ton이다. 활공 단계에서 Mach 5~10의 속도에 도달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고서는 중국이 DF-17을 

2세대 대함 탄도미사일로 개발하여 중국의 전략으로 

미국의 지역 개입을 저지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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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igg..  11  China’s hypersonic glide vehicle, DF-17

다. 2019년 1월 중국 인민 해방군 관계자는 개발 중

인 대함 DF-17의 변형이 있다고 주장했다[23-25].

  22..22..44  호호주주,,  인인도도,,  일일본본
  호주는 2007년부터 미국과 HIFiRE(hypersonic 

international flight research experimental) 프로그

램을 통해 극초음속 기술을 개발하여 왔고,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시험 시설 인 우메라(Woomera) 시험장 

시설과 7개의 극초음속 풍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는 초음속 미사일로 유명한 Brahmos-I을 기반

으로 Brahmos-II를 개발 중에 있다. Brahmos-II는 

개발 지연으로 2025~2028년 사이에 초기 운영 능력

(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인도는 약 12개의 극초음속 풍동 시

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Mach 13의 속도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HGV와 HCM을 개발 중에 있다. 

2024~2028년 항모 무력화를 위한 1개의 탄두와 지역 

억제를 위한 1개의 HGV를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

려졌다. 일본 항공 우주 탐사청은 3개의 극초음속 풍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16].

33..  극극초초음음속속  무무기기체체계계의의  등등장장  배배경경,,  가가치치,,  
그그리리고고  극극복복해해야야  할할  과과제제

33..11  22003300  동동북북아아  안안보보  정정세세와와  군군사사력력  방방향향
  2030년대 동북아의 안보 정세를 평가하여 보면, 다

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주변국은 중국의 북한

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중국이 동북아의 

조정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국의 쇠퇴

와 중국의 영향력 강화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동북아에

서 다자 안보 기구 창설의 주장이 러시아에 의해 가속

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아시아 2인자를 향한 중

국과 일본의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동북아 주요 국가가 예상하고 있는 안보

정세와 군사력 증강 방향은 다음과 같다[26].

33..11..11  북북한한
  북한의 변화 전망과 예상 위협은 대량 살상 무기 등 

비대칭 전력 증강 지속, 장거리 핵 투발 수단의 구비

와 미사일의 발전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2030년까지 

일차적으로 중점을 두게 될 전력 증강 분야는 핵무기

와 그 운반 수단인 탄도미사일로 보여진다. 또한, 미군

의 증원 전력에 대처하는 지대함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양산 배치하며, 핵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한 것으

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 보유 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효과적인 핵 투

발 수단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완성

된 핵 전력을 구축하려면 미사일에 의한 핵 투발의 기

술적 제한 사항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는 자체 개발한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미사일 탑재 중량에 맞추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33..11..22  미미국국
  미국은 상대적 국력 우위를 유지할 핵심 기술력과 

국방력 우위의 지속 보장을 위하여 국력 수준이 비슷

한 다른 국가들과의 결정적 차별화를 가능케 할 능력 

보유에 초점을 두고, 미사일 방어 등 미국 우위 국방

기술 분야의 투자를 지속 추진하며, 국방 예산 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확고한 우위 상태를 지속할 것으

로 예상한다. 

33..11..33  중중국국
  중국은 2030년경 국제 질서는 미․중 양국을 중심으

로 하는 다극 체제로 변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2030년

경 중국의 안보․군사 전략은 현재의 적극적 방어의 기

본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중국의 

군사력은 적어도 범아시아 차원에서 군사 역량 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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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중국의 전력을 평가하

면 미국과 러시아의 글로벌적 전력 투사 능력과 비교

하여 군사 역량은 상대적으로 열세이나 항공모함과 신

속 대응 부대의 남중국해 투입 능력의 제고로 인해 아

시아 전체의 군사적 영향력은 점차 확보되어 갈 것으

로 예상된다. 중국은 2010년까지 국방의 기초를 공고

히 하는 데 이어 2020년까지 기계화와 정보화 건설에 

중대한 발전을 이룩하며, 2050년까지 국방과 군 현대

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효율성 위주

의 군 체제로 전환할 것이며, 무기, 장비의 현대화로 

육군의 기동화, 경량화, 정예화와 해․공군의 원거리 전

력 투사 능력 확대 및 미사일 전력 강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33..11..44  일일본본
  일본은 2030년의 국제 안보 환경을 미․중 양국 간 

상호 경쟁 구도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2030년경 중국

의 군사력이 미국과 매우 대등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

와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 안보 체제 구축을 통해 이른

바 중국의 군사적 위협 및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방위력의 양적 증강보다는 질적 증강에 역점을 둔 방

위력 증강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33..11..55  러러시시아아
  러시아는 2030년경 국제 안보 구도가 현재 미국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 체제로 변화할 것으로 예

상하고, 다극 체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러시아는 자국의 우월한 핵 전력을 과시하고 국제

정치 무대에서 영향력 제고를 위해 핵 선제 공격을 유

지하려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동북아 주요 국가의 군사력 방향

은 핵, 탄도미사일, 현대화, 상대적 우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차세대 무기 개발 기술로 정밀타격 

무기기술을 주목했다. 이 기술은 정밀한 미사일과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체계를 연동하여 종심․정밀 타격을 

위해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비접적 원격전에 적합한 

대지․대공․대함․대잠용 미사일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33..22  왜왜  극극초초음음속속  무무기기체체계계  개개발발에에  집집중중하하는는가가??

33..22..11  게게임임  체체인인저저  역역할할
  극초음속 기술의 연구 개발이 고속 무기 개발로 이

어졌고, 이는 곧 군이 전력화를 염두에 두고 집중해야 

하는 핵심 분야로 식별됐다. 약 20년 동안 개발자들은 

탄도미사일 무기분야, 추진형 활공 비행체 및 순항 미

사일 분야에서 극초음속 기술 활용에 주력하며 연구를 

수행했다[27]. 극초음속 무기는 속도, 기동성 및 낮은 

고도로 인해 탐지 및 방어를 회피할 수 있어 향후 핵

무기를 대체하여 군사 안보 질서 및 전쟁의 판도를 바

꾸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

이 있다[16]. 극초음속 무기체계가 가지는 장점은 

Table 2와 같이 네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극초음속 무기의 전략적 가치는 높게 평

가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핵무기의 문

제점을 보완하여 차세대 게임체인저로서 인정받고 있

다[28].

MMeerriittss

1

Ground/shipboard radar cannot detect 

the hypersonic weapons before terminal 

phase.

2
Hypersonic weapons can vary their 

trajectory during flight.

3
Compression of reaction time to protect 

the hypersonic weapons.

4

Hypersonic weapons increase the threat 

of detection uncertainty and miss 

discrimination.

TTaabbllee  22 The merit of hypersonic weapons

33..22..22  대대응응  시시간간의의  압압박박
  지상 기반 센서에 의존하여 중․장거리 미사일을 탐지

하는 경우, 탄도 미사일에 비해 극초음속 무기체계에 

대한 대응 시간은 더욱 짧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

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HGV나 HCM보다 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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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igg..  22  Terrestrial-based detection of ballistic

       missiles vs. hypersonic glide vehicles

       [16].

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Figure 2는 이러한 효과

를 보여주고 있다. 지구의 곡률을 고려하면, 유사한 거

리에 위치한 탄도미사일과 HGV를 레이더 또는 기타 

현장 센서를 갖춘 조건에서 비교했을 때, 저고도로 진

입하는 HGV는 탄도 미사일보다 조기에 탐지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매끄러운 지구의 표면을 

가정할 때, 지상기반 레이더는 탄착 약 12 분 전에 

3,000 km의 거리에 있는 재진입체를 감지하지만, 탄

착 약 6 분 이내에는 HGV를 감지하지 못한다. 즉, 탄

도 미사일을 요격하려는 방어 시스템으로 HGV를 요

격하기 위해서는 부스팅(boosting) 단계 요격만이 그 

대응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4].

  또한, 저고도로 진입하는 대함 미사일의 속도와 레

이더 단면적(RCS; radar cross section)에 따른 요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음속 미사일에 비

해 초음속 미사일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는 해석이 되고 있다.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사일의 단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탐지 확률이 높아지

지만, Mach 3 이상의 초음속 미사일은 레이더 단면적

에 상관없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28].

33..22..33  비비행행  단단계계별별  요요격격  가가능능성성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다층의 비행 단계 별 방

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각의 요격 방

식에는 장․단점이 있다. 종말 단계 요격은 상대적으로 

기술적 가능성이 높고, 현재 개발된 무기체계도 다양

FFiigg..  33  ASM speed/RCS requirement for low

           altitude attack[28].

하지만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탄체가 지상에 떨어짐으

로 인해 부수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

다.

  중간 단계의 요격은 미사일을 대기권 바깥에서 요격

하므로 지상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요격체계 

하나로 넓은 구역을 요격할 수 있지만, 적의 모의 탄

두 기만술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상승 단계 요격은 종말 단계와 중간 단계 요격의 단

점을 모두 해결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핵무기는 

시간 세팅(setting)에 의하여 작동되는 시스템을 갖추

었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60초 동안에 약 30 km를 상

승한다. 이 시간이 핵무기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시간 이다. 요격 후 부수적인 피해 등이 발사 지

점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상승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극초음속 비행체에 의한 방

식이 될 수 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이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 지도

자들은 이러한 미래의 위협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활용한 요격체계가 도입된다면 북

한의 미사일 발사체계는 와해될 것이다. 북한이 소형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원점 타

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당한 억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하여 한국도 핵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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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것이 국제 정치적 현실이라면 오히려 북한

의 핵무기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29].

33..22..44  고고속속에에  의의한한  파파괴괴력력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다른 장점은 체계 자체로서 운

동 에너지만을 이용하여 표적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극초

음속 무기체계가 가지고 있는 빠른 속도, 운동에너지, 

그리고 정확성의 조합에 의해 가능해진다.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높은 충격 속도는 깊이 숨겨진 지하시설을 

격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극초음속 순항미

사일의 경우, 극초음속 특성의 추진시스템과 비행체 

중량 제한으로 탑재 중량이 극히 제한받을 수밖에 없

기 때문에, 작은 탄두로 공격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육상의 지하 시설 보다는 방호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함정 공격용 체계로의 적용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인다[30]. 

FFiigg..  44  TNT equivalence of a kinetic energy

projectile with high speed[14].

Figure 4는 극초음속 무기체계가 운동 에너지만을 이

용하여 표적에 도달할 경우와 동등한 TNT의 폭발력 

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효과적인 TNT의 동등성 계산은 지향성 탄두

를 전제로 하며, 운반체가 단면적 내에 도달한다는 가

정 하에 계산되었다[14].

33..33  기기술술적적  제제한한  사사항항
  지금까지 수 많은 국가들이 극초음속 체계의 비행시

험을 수행 하였지만,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국가는 없

었다. HGV나 HCM과 같이 지속적인 비행이 가능한 

극초음속 비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

다. 수년간의 집중적인 노력과 투자의 결과, 미국, 러

시아, 그리고 중국은 개발 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프랑스와 인도 등은 독자적으로 성공할 가

능성은 낮다고 분석된다. 

  많은 문헌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공기 흡입 방식의 

극초음속 비행체 개념은 Mach 10 미만으로 비행하는 

반면, HGV는 이론적으로 Mach 20 전후의 초기 속도

를 가질 것이다. 양력, 항력, 정체 압력, 그리고 정체 

온도 등 극초음속 비행체에 대한 설계 기회와 도전을 

일으키는 많은 물리적 현상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극초음속 비행체가 가지는 Mach 수 제곱의 크기

로 예상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설계자가 더 높은 속

도의 비행체를 설계하고자 한다면, Mach 수의 제곱만

큼 그 난이도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한다[14].

33..33..11  열열제제어어  및및  소소재재의의  문문제제
  극초음속 및 기타 고속 비행체의 등급은 설계에 강

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을 경험한다. HGV 및 

HCM과 같이 컴팩트(compact)한 크기는 높은 공기역

학적 가열성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더욱 어

렵게 한다. 이러한 비행체는 얇은 구조에 걸친 열 구

배 때문에 쉽게 구부러지거나 뒤틀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날카로운 주익의 가장자리에 발생하는 삭마, 침

식, 산화 가능성이 새로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비행체에 열 장벽이 통합된 고온, 경량, 저렴한 구조물

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HCM은 열에 대한 또 다른 중대한 난

관을 겪게 된다. 극초음속 공기 흐름을 초음속 흐름으

로 감속시켜 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은 엔진과 노즐 

구조물에 극심한 열 부하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높은 

열 부하의 영향을 완화하려면 구조물, 재료 및 능동 

냉각에 대한 기술적 발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행체 

내의 센서 및 통신 시스템이 이러한 고온 환경에서 왜

곡 없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적어도 수정 

가능한 왜곡된 신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또한, 센서는 극초음속 체계의 더 높은 Mach 수

에서 생성되는 이온화 흐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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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22  비비행행체체와와  비비행행제제어어
  대기권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는 비행

체 통합과 비행제어 시스템이다. 극초음속으로 비행하

는 비행체는 매우 얇은 경계층을 갖게 된다. 비행체의 

충격파, 경계층 및 관련 층과 난류 흐름 사이의 상호

작용은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비행체 시스템의 전체 

표면과 정밀한 형태는 공기역학적 성능에 중요하다. 

극초음속 체계의 크기는 매우 작고 얇다. 즉, 낮은 구

조 강도와 무게로 인해 쉽게 형태가 변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삭마 또는 고온 및 

고속에서의 침식으로 인한 임의의 형태 변화가 비행체

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행 

중 이러한 비행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공기역학적 특

성의 변화를 감지하고 비행제어 입력을 조정할 수 있

는 적응형 비행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타

격임무를 수행하게 될 극초음속 체계의 정확도 또한 

주어질 임무 요구조건에 따라 재진입체보다 더 높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비행체의 공기

역학적 강건성이 더욱 요구된다.

33..33..33  극극초초음음속속  순순항항미미사사일일의의  추추진진  시시스스템템
  순항 미사일의 핵심 기술은 공기 흡입 추진 시스템

이다. 이것은 또한 HGV와 HCM의 핵심적인 기술적 

차이점이다. 

  먼저 HCM은 엔진이 점화되고 가동되기 이전에 이

미 Mach 5 수준으로 가속되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엔진은 대기 중의 산소를 연소용 산화제로 사용

하는 공기흡입식 엔진으로 극초음속 시스템에서 작동

한다. 엔진을 통한 흐름이 초음속으로 유지되도록 하

면, 엔진에서 아음속으로 속도를 낮추는 결과로 발생

하는 매우 높은 정체 압력, 온도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초음속 연소기술은 아직 여러 

국가들이 노력 중에 있으며, 아음속에서 극초음속 구

간 전체를 운용할 수 있는 추진 사이클을 찾지 못하고 

있다.

  Mach 5 수준부터 점화되는 방식의 엔진은 필연적으

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형 부스터를 요구하게 되며, 

함정과 같이 탑재 공간이 제한되는 경우, 엔진 점화 

속도를 낮추어야 하는 기술적 제한점이 존재한다. 따

라서, 함정 탑재는 낮은 Mach 수에서의 점화 기술이 

요구된다. 복합 사이클 엔진은 일반적으로 Mach 수의 

더 넓은 범위와 같은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추진 사이클 형태를 통합하는 시스템

이다. 개념적으로 로켓에 의해 Mach 2 수준까지 가속

하고, 램제트 모드로 작동하여 가속하게 되며, 흡입구, 

연소실 및 노즐의 기하학적 구조를 바꾸는 등 스크램 

모드를 Mach 4.8 수준까지 작동시켜 Mach 6 수준에

서 순항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구조가 복잡한 탄화수소 연료는 초음속 흐름 내에서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연소되지 않기 때문에, 단

순한 탄화수소와 수소로 분리해야 한다. 이러한 화학 

과정은 연료로 엔진을 냉각하는 흡열 반응 

(endothermic process)의 장점이다. 연소기 벽이 구

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료가 열을 흡수하도록 

하고 흡수된 열에 의해 연료를 보다 쉽게 분해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원하는 흡열성 화학적 분해는 보장되지 않지

만, 엔진의 작동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해결 방법은 연소실 벽의 연료 통로에서 

촉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탄화수소가 간단히 

수소, 메탄, 에탄 등으로 분해되어도, 주입, 원자화, 혼

합, 그리고 0.5 ms 안에 연소실을 극초음속 흐름으로 

이동하여 연소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전통적으로 제트엔진에서는 연소기 내의 흐름을 국

지적으로 정체시켜 연료를 혼합․연소시키고 화염을 안

정화 시키는 장치를 사용한다. 그러나 초음속 연소 흐

름에서는 연료 분사 장치나 화염 유지 장치는 흐름 내

에서 충격파가 발생하여 심각한 압력 손실이 발생하는 

등 엔진의 효율을 극도로 저하시킨다. 연료 분사장치

와 화염 유지 장치를 통과하는 물리적 통합을 고온․고
속의 흐름에서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힘들다. 그러므

로 추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소 과정은 방해되

는 연료 분사장치와 화염 안정화장치 도움 없이 극도

로 빠르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3..33..44  극극초초음음속속  영영역역,,  시시험험,,  모모델델링링,,  모모의의시시험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기권 내 극초음속 운용

환경은 시험을 성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운용에도 어

려움이 있다. 비행과 동등한 정체 온도 및 압력으로 

장시간 동안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극초음속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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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할 수 있는 극초음속 풍동 터널은 건설이 매우 어

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상 시험 

시설은 비행 환경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다. 

  또한, 공기 흐름은 비행을 모사하는 온도로 흐름을 

가열하는 다양한 수단으로 인해 입자 물질, 이온화 또

는 발생되는 수분에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 시험 지속

시간은 짧고, 시험 구간 난류의 흐름 수준은 일반적인 

비행 중 발견되는 것보다 상당히 높다. 하지만, 풍동 

및 시험 계측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행

체 주변의 극초음속 흐름을 모의 시험 하는 공기열역

학구조 통합 연산 모델은 슈퍼컴퓨터의 가용성, 수학

적 유체역학의 발전, 고밀도 열 및 구조 모델링에 의

해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컴퓨터 모델은 

보완적 지상 및 비행 시험 데이터가 없는 극초음속 비

행체 설계에 필요한 충실도나 정확도가 여전히 충분하

지 않다. 계산 능력이 향상되고 지상 및 비행시험 데

이터가 더 많이 제공될수록 더 많은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비행체 설계, 지상 및 

비행시험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16].

44..  22002211--22002255  국국방방  중중기기  계계획획  분분석석

44..11  국국방방  정정책책의의  변변화화
  먼저, 정부의 국방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핵･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응 체계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형 3축 

체계를 정립 하였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과 한

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되어 있

다.[31]. 이후 현 정부는 2019-2023년 국방 중기 계

획에서 킬체인을 전략 표적 타격 능력으로 변경하였

다.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능력으로 변경하였다. 대량 응징 보복은 압도적 대응 

능력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세 가지 내용은 Table 3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32, 33]. 

 Table 6의 내용 중, 셋째 압도적 대응 능력의 개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공격의 시도, 피폭 등의 상

황이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자산을 활용하여 북한 지

휘부와 주요 핵심 시설에 대해 응징 보복 한다는 개념

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체계 

보다는 전력 자산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차세대 무

CCaappaabbiilliittyy  CCoonncceepptt

Strike 

capability to 

the strategic 

targets

Self defensive preemptive strike 

to the North Korean TELs and 

support facilities with 

reconnaissance satellites, 

medium/high altitude UAV and 

long range air-to-surface 

missiles.

Korean 

missile 

defense

Interception of North Korean 

missiles using ballistic missile 

early warning radar, ballistic 

missile defense control center, 

Cheolmae-II, THAAD, L-SAM, 

PAC-2/3, and Cheon-gung 

anti-air missiles.

Overwhelming 

response 

capability

Simultaneous operation of the 

self defensive preemptive strike 

and the Korean missile defense.

 TTaabbllee  33 Nuclear, WMD response system

기체계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극초음속 무기체계 이

다.

44..22  22002211--22002255  국국방방  중중기기  계계획획  주주요요  내내용용
  국방부는 2020년 8월 10일,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며 “영해와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감

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 시 대응 능력이 강화된 

3,000 ton 급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고 무장 탑재 능

력과 잠항 능력이 향상된 3,600 ton 급, 4,000 ton 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

는 신형 잠수함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탑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34, 35].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Table 4와 같다. 이 중 방위력 개선 분야의 절반 이상

이 미사일 기술 개발 및 확보 사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사일 운용과 관련된 지원 체계도 포함되어 있

다. 재래식 미사일 보다는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

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최첨단의 신형 미사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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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tteemmss

Expansion of the imagery intelligence 

capability in th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Quantitative/qualitative advancement of the 

missile capability.
 ․ Double reinforcement of missile detection 

ability
*

 ․ Octuple enhancement of target process 

performance

 ․ More double reinforcement of anti-ballistic 

missiles
*

 ․ Triple reinforcement of anti-air missiles *

 ․ Development for the Korean iron dome *

Acquisition of the light aircraft carrier 

with V/STOL fighters.

Acquisition of 6,000 ton class destoyers. *

Construction of 4,000 ton class submarines 

with SLBM.
*

Performance improvement to the 4.5 

generation fighter aircraft. 

Mass production of the Korean fighter 

aircraft with the long range air-to-surface 

and air-to-ship missiles.

*

Research,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unmanned systems

Development concentration of the 8 major 

area of the defense strategic technologies. 

 ․ Bulk high speed datalink *

 ․ High speed, high power and precision strike *

* missile area 

TTaabbllee  44 2021-2025 national defense mid plan

   

44..33  한한국국의의  극극초초음음속속  무무기기체체계계  개개발발  
  국내 개발도 진행 중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입법 

조사처는 2010년 HYPAR 퓨전형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연구 등이 수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1년부

터는 초고속 공기흡입엔진 특화연구실 설치를 통한 각

종 관련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2018년부터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

행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비행시험까지 계획하고 있다

고 알려져 있다[37, 38]. 

44..44  현현  정정부부의의  목목표표  
  정부는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 국방 비

전을 발표했다. 한국 해군은 2025년까지 경항모, 핵추

진 잠수함 등을 보유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이는 한국

군이 추진하게 될 차세대 국방 정책의 큰 기틀을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국방 중기 계획 발표 시 

3,600 ton 급 KSS-III Batch-II, 4,000 ton 급 

KSS-III Batch-III 잠수함 건조도 시행 과제 중 하나

로 거론되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이날 잠수함의 추

진 방식은 “현 단계에서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발

표하였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문구를 해석하면 다

음과 같다. 3,000 ton 급 디젤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으로서는 초 대형급에 속한다. 즉 3,600 ton 급과 

4,000 ton 급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으로의 발전 가

능성을 시사하고 있다[39-41]. 특히 4,000 ton 급 잠

수함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을 갖

고 있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극초음속 계열

의 무기체계도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4,000 ton 급 잠

수함의 주요 탑재 대상에 포함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2023년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초

소형 영상 레이더 체계도 개발되고 있다고 했다. 지금

까지 언급된 무기체계들을 정리하면, 핵잠수함, 경 항

공모함, 수직 이착륙 전투기, 스텔스 무인 전투기, 영

상 레이더 위성 등 현재 한반도에 이러한 군사력 증강 

계획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

아야 할 점이 있다.  

  한 나라의 무기체계는 그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 표적, 국방비 예산 등 무수히 많고 까다로운 조

건을 분석한 후 조심스럽게 결정이 된다. 북한의 주요 

시설은 전폭기가 거의 한 번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의 면적은 미사일의 운용 범위에 

비해 그리 크지 못하다. 특히 서해는 수심이 얕고, 조

수간만의 차가 커서 핵잠수함의 운용이 적절하지 못한 

환경이다. 현재 운용중인 디젤 잠수함의 함장들도 서

해에서의 작전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내용

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부에서 발표한 이 모든 

전력 개발 계획을 단지 한국의 1차적인 군사 상대국인 

북한만이 중요한 위협이라는 분석 이외에는 말을 아끼

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북아 지역의 안보 정세는 미국을 

포함하여 러시아, 중국, 일본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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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이 중대되는 추세이다. 둘째, 중국의 경제적 성장

을 기반으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어, 군사적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자국

의 체제 보장을 위해 핵무기 등 전략 자산 확보를 통

한 정치적 입지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 

지역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각국의 움직임 속

에서 한국은 동등한 군사력을 확보해야만 안보와 국가

적 입지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에 반영된 정부의 목적은 단순히 북한

을 상대하기 위한 위함이 아니라, 여러 강대국과의 경

쟁을 위한 자산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55..  결결      론론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증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기술적 우위에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유리한 입장을 얻기 위해, 새

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은 주변국에 뒤처지지 않

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 

앞에서 언급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무

기체계는 현재 운용중인 무기체계를 무력화 할 수 있

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며, 이러한 무기체계를 독자적인 개발로 확보하는 것

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될 것이

다.

후후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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